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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소통 방정식

사람들 간에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데에는 많은 원인이 있는데 그 가

운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성격기질의 차이

이다. 한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또 다른 한 사람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말하는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을 하지” 하면서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

이 심해지면 아예 소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

을 수 있다. 조직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성

격기질의 차이는 소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작동한다. 

우리는 누구나 페르소나를 쓰고 살고 있다

사람들은 각각 성격기질이 다르다.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

에 타인과 관계를 맺는 일과 소통하는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실제 나의 

성격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성격대로 살아가다 보

면 타인과의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

들은 각자의 페르소나(Persona, 가면)를 쓰고 살아간다’고 심리학자 

융은 말했다.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융이 쓰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

게 되었다. 페르소나는 자아가 다른 사람에게 투사된 성격, 외면적

으로 자신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모습을 말한다. 이러한 페르소나가 

있어서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닌 만들어 낸 모습으로 타

인에게 비춰지며 살 수 있다. 

조직에서는 상사와 잘 지내기 위해서, 선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

기 위해서 페르소나를 쓴다. 그러한 페르소나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 그러나 모든 사람

이 페르소나를 필요한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자신의 성격기질대로 무조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상황에

서도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소통의 달인은 자기인식을 통해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

본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인식을 명확히 하고 

사람들의 성격기질에 맞게 맞춤형 소통을 할 수 

있다면 진정한 소통의 달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프레임으로 사람들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정답인 것처

럼 생각하고 나와 다르면 배척하고 비난한다.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삶은 다른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다. 따라서 

진정한 소통 해결자는 사람들의 성격기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개

인별 맞춤형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격기질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을 알고 타인을 이해하는 삶. 관계에서 자유로워지고 고통 받

지 않는 삶을 우리는 누구나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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